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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신용불량자 236만명
 ‘신용사면’ 환영, 신속히 단행해야!

· 채무조정, 채무면제를 병행한 금융권 ‘신용불량’기록 일괄 삭제
·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재원으로 경제활동 기회 부여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국가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IMF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에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신용불량자 사면’ 을 적극 환영하며, 채무면제, 채무조정을 병행한 금융권 신용불량 기록 일괄 삭제 등 전면적인 신용사면을 신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 하였음.

□  IMF 이후 금융사들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156조원, 2002.3월말 현재)으로 회생하였으나,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체의 연쇄부도, 매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연쇄도산, 대량해고, 실직 등으로 신용불량자 236만명이 발생하였고, 2003년 카드대란으로  126만명,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수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여,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창출의 재원으로 ‘신용사면’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음.

< 대출로 인한 중소기업주 부도사례 >

 S토건은 아파트상가를 담보로 2005년도 A은행에서 3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하던 중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공사대금 미수금이 증가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프리워크아웃 등 자구 노력을 했으나, 결국 채권추심사에게 매각당함. 채권추심사는 임의경매로 대출원금 보다 많은 낙찰가를 받아 매입가격과 비용을 회수하고도 많은 이익을 보았으나, 사장 P씨는 1억이 넘는 금액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음.


< 대출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사례 >

J씨는 2000년도에 친구가 B은행에서 260만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섯음. 친구가이자를 연체하여 채권추심사에 양도되어 친구는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제되었지만, J씨는 계속 채권추심을 당하여 600만원을 변제하고도 아직까지 200만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임.

A씨는 1997년도에 C금고에서 친구가 3천만원 대출 받는데, 보증인 3명중 1인으로 보증을 섯는데 채무자는 행방불명이고, 보증인 2명은 파산선고를 받아 A씨만 계속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으며, 상속받은 임야가 가압류되었고 부인이 가출하여 가정이 붕괴됨.

□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친인척의 대출보증을 거절하지 못해 마지 못해 보증을 섯다가,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쓰고 빚더미를 떠안게 되어 가진 것 모두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 쫓기고, 가정까지 붕괴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이들은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사회가 재기 불능의 상태를 계속 방임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불안 요인임.

□ 개인의 과실보다는 IMF라는 국가 사회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량발생하게 된 신용불량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신불자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정부에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증인, 고용이사의 보증채무는 일괄 면제하고, 개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고, 채무자는 빚 발생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조정, 채무면제와 병행하여 전면적인 신용사면을 신속하게 단행하여야 할 것임.

[bookmark: _GoBack]□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은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남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거절할 수 없어 마지 못해 보증을 한 보증인 등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image1.jpeg
JA =2 H|XIHYE

KECE KOREA FINANCE CONSUMER FEDERATION




